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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4 년 5 월 19 일 “(가정 3) 결박을 풀어주는 곳”(사 58:6-11)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교통이 멈추면 사람의 관계는 상하게 되며 자기 뜻대로 이루기 위해 

상대를 결박하게 됩니다. 강요하고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결박을 풀어주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한 결박 

* 금식: 음식을 먹지 않고(육신의 힘을 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상징적 행위.  

6 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고...’  

금식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인간 중심적 압제와 조정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에 강요와 조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닥치면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더 

좋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의 태도와 방식과 행동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나친 애착이 집착이 되어서 서로에게 필요이상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는 

중독이나 인격장애의 문제로 인해 가족을 불안하고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가족은 자기 

가족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에 결박됩니다. 엄마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은 공포에 결박됩니다.  

실제로 자기 인격(성격과 방식 등...) 속에서 작동하는 압박, 조정의 방식 등으로 인해 정신적, 

감정적, 영적 결박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9 절), 이런 

결박을 풀어내는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결박을 푸는 길 

수많은 결박을 하나씩 색출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얽혀진 결박을 

푸는 시작은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깊은 공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가족을 조정하며 결박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풀 수 있습니다. 결박을 풀어내는 도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미안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약한 말 같지만 나와 상대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의 말이며,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 안의 내적 외적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박이 풀리면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한 사랑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가족과 관계 속에서 매였던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삶의 결박을 풀어 주시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어 주신 살과 피를 대하며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내적 외적 결박을 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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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나눔의 질문들> 

1. 나의 인간중심적인 태도와 방식이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이런 부분을 고치면 가족에게 더 영적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2. 상대가 불쌍히 여겨질 때 나는 주로 어떤 태도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나요? 

 


